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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에
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의 1차년도(2011년, 초4)부터 6차년도(2016년, 중3)까지의 6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를 기준
으로 하여 초등학교 시기(초4-초6), 중학교 시기(초6-중3)로 변화율을 다르게 추정하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이 무변화, 
선형변화, 이차변화 성장모형보다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학교 시기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학업성취 초기치(초4)는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 1(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학업성취의 감소 패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 2(중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
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longitudinal change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adolescents who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and examine the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of the changes using piecewise growth modeling. For this study,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data from 1st to 6th waves (4th-9th grade)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iecewise growth function wa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o explain changes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adolescents with respect to the time of 
vacation. Second,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declined constantly and was greater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parental efficacy, self-esteem, and support from friend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hile uninvolved parenting and acculturation stress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initial
value of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upport from friends in the 4th grade prohibit its 
decline in the first change rate of academic achievements. Meanwhile, acculturation stress for 4th-grade
students accelerates the decline of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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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업성취는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

련성이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발전 측면에서 중요
한 요소이다[1 재인용]. 많은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업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2-3] 다
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
된 연구들은 주로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간 학
업성취 차이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청
소년의 학업성취 수준이 학교급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어
떤 패턴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 학교급에 따라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학생 수준 변인과 학교 수준 변인의 영향이 
다를 뿐 아니라. 학업스트레스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
[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에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
는지 확인하고, 변화 양상에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이 영
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자녀 양육 능력 및 기술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을 의미
하는 부모(양육)효능감은 긍정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
련성이 있다[6]. 이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대처 능력, 동
기,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7 재인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실패 상황에서도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8 재인용]. 반면 양육효능감 
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일상의 양육 장면에서 요구되는 
일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교육참여 수준 또한 낮은 경
향성을 보인다[9].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효능감 수준
이 높을수록 학습지원행동, 부모교육참여가 더 많이 나타
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10-11].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
로 한 연구 또한 양육효능감은 학교교육 참여, 학습지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12-13].

또한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지원을 하지 않고, 무관심
의 특징을 보이는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교적응 
및 정서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16]. 부모의 
방임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유해환경 접촉 비율 및 휴대
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다문화 가
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

도는 사회적 위축, 우울 및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9-20].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자기 가치 평가를 의
미하는 자아존중감[21 재인용]은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2]. 자아존중감은 학업지
연행동을 야기하는 변인 중 하나이며[23], 결과적으로 학
업소진, 학업중단의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23-25].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응, 학교생활적응, 학업성
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6-31]. 또한 다문
화 가정 자녀는 문화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고 있
으며[3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부적응 
수준은 높은 반면,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33-35].

청소년기는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며[36 
재인용], 친구 지지의 지각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요
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적절한 대처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37]. 특히 친구의 지지는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
며[38],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9-40].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은 횡단적 측
면에서 일반 가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교에 집중
하거나, 일부 종단 연구 또한 학교급에 대한 특징을 고려
하지 않은 채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분할함수 변화모형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학업성취의 변화양상이 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분할함수 성장모형(piecewise growth 

modeling)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성취 변화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
을 미치는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1)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
교 시기에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2)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은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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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

화청소년패널연구 6개 년도 자료(초4-중3, 2011년
-2016년)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
화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
해 수집된 자료이며[41],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와 
자녀의 1,277 가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학업성취  
초등학교 4학년(1차년도, 2011년)부터 중학교 3학년

(6차년도, 2016년)까지의 학업성취 수준 변화를 파악하
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평균 점수를 활용
하였다. ‘매우 못하는 편이다(1점)’∼‘매우 잘하는 편이다
(5점)’ 중 하나에 다문화 청소년이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
=.74, 2차 α=.74, 3차 α=.79, 4차 α=.79, 5차 α=.81, 6
차 α=.82이다.

2.2.2 부모효능감  
학부모의 부모효능감이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와 3차년
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9문항을 
활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다문화 가정 학부모가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일관성 신뢰
도는 1차 α=.78, 3차 α=.83이다.

2.2.3 방임적 양육태도
학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2011년)와 3차년
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1차 5문항, 3차 
7문항을 활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부모
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80, 3
차 α=.77이다.

2.2.4 문화적응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와  3차년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9문항(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 제거)을 활용하였
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
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83, 3차 α=.86이다.

2.2.5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4, 2011년)와 
3차년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4문
항을 활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나는 앞으
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차 α=.75, 3차 α=.81이다.

2.2.6 친구의 지지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의 지지 수준이 학업성취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년도(초
4, 2011년)와 3차년도(초6, 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동일한 7문항을 활용하였다. 자녀가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으며, 문
항은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1].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1
차 α=.96, 3차 α=.97로 확인되었다.  

 
2.3 분석 방법

다문화청소년패널연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Mplus 8.3과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
지의 학업성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무조건모형
(unconditional model) 분석을 하였으며, 무변화, 선형
변화, 이차변화, 분할함수를 비교하여 최적의 성장모형을 
선택하였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를 기준으로 초등학교(1차 시점)와 중학교(2차 시점)의 
변화 양상을 추정하였다. 이때 초기치의 요인부하량은 모
두 1로 고정하고, 1차 시점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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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df CFI TLI RMSEA(90% C.I.) SRMR

No growth 1148.080*** 19 .678 .746 .214(.204-.225) .229

Linear 281.607*** 16 .924 .929 .113(.102-.125) .071
 Quadratic 251.254*** 12 .932 .915 .124(.111-.138) .063

Piecewise 221.311*** 12 .940 .925 .116(.103-.130) .052
* p<.05, ** p<.01, *** p<.001

Table 2. Model fit indicators for no growth, linear, quadratic, and piecewise growth models

Model Means Variances Correlations
I 3.403*** .246*** S1 with I -.056

S1 -.027** .019** S2 with I  -.254***
S2 -.103*** .023*** S1 with S2 .178

I: Intercept, S: Slope. * p<.05, ** p<.01, *** p<.001

Table 3. Unconditional model results of the piecewise growth analysis model

[0, 1, 2, 2, 2, 2]로, 2차 시점의 변화율에 대한 요인계수
는 [0, 0, 0, 1, 2, 3]으로 부여하였다[42]. 둘째, 조건모형
(conditional model) 분석에서는 최적의 성장모형으로 
선택된 분할함수모형에 기초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가정되는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방임,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 효과를 추정
하였다.

※ AA: Academic achievement, PE: Parenting efficacy, PN: 
Parental neglect, SE: Self-esteem, AS: Acculturative stress, 
FS: Friend’s support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차년도(2011년)에 기초한 분석 대상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 628명(49.2%), 
여자 649명(50.8%)이며, 연령은 9세 94명(7.4%), 10세 

1,134명(88.8%), 11세 43명(3.4%), 12세 5명(.4%), 13
세 1명(.1%)이다. 어머니 출신국가는 대한민국 39명
(3.1%), 중국(한족, 기타민족) 88명(6.9%), 중국(조선족) 
232명(18.2%), 베트남 34명(2.7%), 필리핀 329명
(25.8%), 일본 444명(34.8%), 태국 48명(3.8%), 기타 63
명(4.9%)이다. 아버지 출신국가는 대한민국 1,172명
(91.8%), 중국(한족, 기타민족) 2명(.2%), 중국(조선족) 1
명(.1%), 베트남 2명(.2%), 필리핀 4명(.3%), 일본 16명
(1.3%), 기타 14명(1.1%), 무응답 66명(5.2%)이다.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gender

Male 628 49.2
Female 649 50.8

Child’s 
age

9 94 7.4
10 1,134 88.8
11 43 3.4
12 5 .4
13 1 .1

Mother’s 
nationality

Korea 39 3.1
Chinese 88 6.9

Ethnic Korea 232 18.2
Vietnam 34 2.7

Philippine 329 25.8
Japan 444 34.8

Thailand 48 3.8
Etc 63 4.9

Father’s 
nationality

Korea 1,172 91.8
Chinese 2 .2

Ethnic Korea 1 .1
Vietnam 2 .2

Philippine 4 .3
Japan 16 1.3
Etc 14 1.1

nonresponse 66 5.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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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ditional model results of the piecewise growth analysis model
Unstandardized estimates SE Standardized estimates

Covariates predicting the intercept
Parenting efficacy(2011)→I .099** .031 .104

Parental neglect(2011)→I -.120*** .027 -.148
Self-esteem(2011)→I .273*** .034 .299

Acculturative stress(2011)→I -.109* .043 -.086
Friend’s support(2011)→I .179*** .021 .318 

Covariates predicting the slope 1
Parenting efficacy(2011)→S1 .005 .018  .018

Parental neglect(2011)→S1 .022 .015 .099
Self-esteem(2011)→S1 -.046* .019  -.184

Acculturative stress(2011)→S1 -.033 .025 -.094
Friend’s support(2011)→S1 -.050*** .012  -.326

Covariates predicting the slope 2
Parenting efficacy(2011)→S2 -.023 .014 -.081

Parenting efficacy(2013)→S2 .004 .013 .014
Parental neglect(2011)→IS2 -.020 .011 -.082

Parental neglect(2013)→IS2 -.023 .012 -.078
Self-esteem(2011)→S2 .012 .014 .043

Self-esteem(2013)→S2 .004 .014  .014 
Acculturative stress(2011)→S2 .054** .018 .140 

Acculturative stress(2013)→S2 -.006 .016 -.017
Friend’s support(2011)→S2 -.010 .009 -.057

Friend’s support(2013)→S2 -.005 .009 -.030

I: Intercept, S: Slope. AA: Academic achievement, PE: Parenting efficacy, PN: Parental neglect, SE: Self-esteem, 
AS: Acculturative stress, FS: Friend’s support.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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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업성취 변화패턴
초등학교 4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3학년 시기까지의 

학업성취 변화패턴을 검증하기 위해 무조건모형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무변화, 선형변화, 이차변화,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비교하였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듯이, 분할함수 성장모형의 타당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차변화 성장모형보다 분
할함수 성장모형이 변화패턴을 더 이해하기 쉽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측면[42]을 고려하여 변화모형으로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선택하였다.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기초한 초등학교 시기에서 중학
교 시기까지의 학업성취 변화양상은 Table 3과 같다. 먼
저, 초기치(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평균은 3.403, 1기 
변화율(초등학교 시기)의 평균은 –.027, 2기 변화율(중학
교 시기) 평균은 –.103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 수
준의 개인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 동안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정도와 중학교 시기 동안 학업성취
가 감소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치와 2기 변화율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
며, 이는 초기치가 높을수록 2기 변화율이 더욱 감소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는 더 가파르게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종단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42].

3.3 학업성취 변화에 대한 부모, 개인, 친구의 영향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

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구의 지지의 
설명량을 확인하는 조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481.948(p<.001), CFI=0.895, TLI=0.848, 
RMSEA=.080, SRMR=.083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
인되었다. 

먼저, 초기치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구의 
지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부모효능감,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

을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화율 1(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
성취 감소 패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변화율 2(중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
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문화
적응스트레스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을 증
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분할함수 성장모형에 기초하여 초등학
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환기를 거치는 과정
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개인, 친
구 변인을 탐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 청
소년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감소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 가
정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
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감소한다는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43-45]. 그리고 감소폭은 초등학교 시기보
다 중학교 시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시기
보다 중학교 시기가 학업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인데, 초
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전환의 시기를 거치면서 
다문화 청소년은 학업 관련 영역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등학
교 4학년 시기의 학업성취 수준의 개인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 동안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정도와 
중학교 시기 동안 학업성취가 감소하는 정도에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건 분할함수 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부모효능
감, 방임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
구의 지지가 학업성취 변화양상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개
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치
에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친구의 지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효
능감,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적 
양육태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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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양육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
스, 친구의 지지가 학업 관련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
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12-13, 14-16, 
23-25, 34, 39-40]. 

변화율 1(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친구의 지지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초등학
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
추는 원인을 찾은 후 키워주고,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변화율 2(중학교 시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문
화적응스트레스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감소 패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
구결과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 후 이에 대한 
상담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학교 시기의 학
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교급 전
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어
떻게 변화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패턴을 확
인하기 위해 실제 학업성취결과가 아닌 자기보고식 문항
을 사용했는데,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의 일반화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업성취결과를 활용한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인으로 부
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
스, 친구의 지지를 활용하였는데,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
을 주는 다른 부모, 개인, 환경 변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초등학교 
시기와 중학교 시기 모두 감소하는 특징이 있으며, 초등
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학업성취의 초기치(초4)에는 부모, 개인, 
친구 변인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
히 초등학교 시기는 자아존중감과 친구의 지지가 학업성
취의 감소 패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초등학교 시
기에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중학교 시기의 학업
성취 감소 패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는 문화 적응 및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일반 가정 청소년보다 학업 관련 부적응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학업 지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이때 특히 다문
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또래 관계와 
관련된 측면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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